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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제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

는 시대가 됐다. 외출할 때 스마

트폰을 집에 두고 나왔다면 단

순하게 전화기를 놓고 나온 것에 

그치지 않는다. 최근 들어 스마

트폰은 전화, 텍스트메세지, 인

터넷, 네비게이션 등의 기본적인 

기능은 물론이고 신용카드를 대

신해 지불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

등 현대인의 일상생활에서 뗄 수 

없는 존재가 됐다.‘물아일체’라

는 말을 본떠‘폰아일체’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바로 스마

트폰 없는 일상생활을 상상할 수 없는 탓 때문이다. 

지난 16일‘아시아경제’에 따르면 2018년 영국의 케임

브리지 사전은 올해의 단어로‘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

으면 불안해 하는 현상’을 의미하는‘노모포비아(No-

mophobia)’를 선정하기도 했다. 노모포비아는‘No mo-

bile phone phobia’의 줄임말이다. 질병에 비유하자면‘스

마트폰 공황장애’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.

케임브리지 측은“기술적으로 지극히 향상된 스마트폰

을 사용자가 신체의 일부나 마찬가지로 인식하게 되면서 

현재의 인류는 스마트폰을 잃었을 때 개체로서의 정체성

마저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됐다.”고 전했다.

그러다보니 스마트폰 배터리 잔량 게이지 수치가 아래

로 떨어질수록 불안감이 더 커지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

다.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나서기 전에 스마트폰 배터리

가 빵빵한지부터 확인한다. 배터리 잔량 게이지가 100% 

이하면 100%가 될 때까지 꽉꽉 채우고 나서야 집을 나서

는 사람도 적지 않다.

하지만 스마트폰의 배터리 소모는 늘 생각보다 빠르고 

배터리 잔량이 줄어들면 마음까지 초조해진다. 배터리는 

왜 이렇게 빨리 닳는 것일까?

보통은 배터리의 수명이 다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

쉽지만, 실제로는 배터리 충전

이 덜 됐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

다. 충전기는 100% 충전이 되면 

빨간색불이 꺼지고, 녹색불이 켜

진다. 그러면 사람들은 완충전

이 된 줄 알고 충전기의 플러그

를 뽑는다.

문제는 여기 있다. 스마트폰에 

녹색불이 켜지고 배터리 잔량 게

이지가 100%를 나타낸다고 해

서 배터리가 완충된 것은 아니다. 충전율은 전압을 재 표

시하는데 스마트폰의 배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리튬이온 

하나하나를 모두 연결해서 전압을 잴 수 없기 때문에 나

타나는 현상이다.

그러니까 배터리가 100% 충전됐음을 알리는 녹색불이 

켜졌을 때는 배터리의 표면만 충전된 것이고, 내부까지 완

전히 충전됐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. 다시 말하면, 

배터리 표면의 리튬 분자들은 100% 충전됐지만 내부의 

리튬 분자들은 70~90% 정도만 충전된 상태인 것이다. 물

론 이 수치도 스마트폰의 기종과 연식에 따라 달라질 수 

있다.

따라서 녹색불이 켜지더라도 충전기를 계속 꽂아두는 

것이 좋다. 내부까지 완전히 충전시키려면 녹색불이 켜진 

뒤에도 1~2시간 정도는 더 꽂아둬야 한다. 배터리 안의 리

튬이온들이 농도 편차가 심해서 전압이 충분히 확산될 때

까지 기다려줘야 하기 때문이다.

1년 이상 지난 배터리의 경우는 내부 성능이 떨어진 만큼 

더 많은 시간을 꽂아둘수록 더 많이 충전된다. 그런데 명

심해야 할 점은 과충전이다. 스마트폰 자체적으로 과충전

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

지만, 정품이 아닌 충전기 등을 사용할 때는 폭발의 가능

성이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. 정품을 사용하

스마트폰, 녹색불 켜지면 100% 충전된 것일까?

는 것이 안전하고, 과충전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이다.

여기에서 한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생긴다. 바로 배터

리‘수명’에 관한 문제이다. 배터리의 수명은 충전 게이지

를 60~80% 정도로 유지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길어

진다. 이는 배터리가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이다. 수명이 

가장 짧아지는, 즉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상황은 충

전 게이지가 0%가 될 때까지 다 쓴 뒤에 충전하는 것이다.

요즘 사용하는 리튬이온전지 이전의 납축전지나 니카드

전지 등 과거에 사용했던 배터리는 0%까지 다 쓰고 충전

하는 것이 나았지만, 리튬이온전지는 과거의 전지처럼 사

용 패턴을 기억하는‘메모리 이펙트’가 없기 때문에 그렇

게 사용하면 오히려 배터리에 손상이 간다. 그래서 0%까

지 닳기 전에 수시로 충전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.

그렇지만, 이렇게 사용할 경우‘활용도’는 낮아진다. 

활용도는 집에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나온 뒤 스마트폰

을 얼마 동안 사용할 수 있지는지를 따지는 개념이다. 즉 

100% 충전한 뒤 얼마나 긴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느냐를 

따지는 것이다. 활용도를 높이려면 녹색불이 켜진 이후에

도 1~2시간 정도 더 꽂아두는 것이 유리하다. 반대로 수명

을 생각하면 완충전 자체가 배터리에 스트레스를 주므로 

60~80% 정도까지만 충전하는 것이다. 

결국 배터리 충전은 선택의 문제이다. 배터리를 오래오

래 문제없이 사용하고 싶으면 평소 60~80% 정도로 충전 

상태를 유지하면서 쓰고, 한 번 충전해서 오래 쓰고 싶으

면 녹색불이 켜져도 계속 꽂아두고 완충전해서 사용하는 

것이다.

다행히 요즘은 자동차에서도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

고 사무실의 컴퓨터에 USB케이블로 연결해두어도 충전

할 수 있다. 또 커피숍이나 식당 등 어지간한 업소에서는 

스마트폰 충전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두어 배터리로 인한 

고민이 줄어들었다. 그래도 불안하다면 스마트폰 배터리

를 충전할 수 있는 휴대용 대용량 보조배터리를 지참하

고 다니는 방법도 있다.


